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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채 수익률 상승 … 월가 증시 엑소더스 경고

4월 주택착공 감소 … 비용 상승·노동력 부족 때문

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 움직임을 보이자 주식시장

에 대한 경고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. 한계 수위에 이

른 밸류에이션 논란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고 시장금

리의 추가 상승에 따른 주식시장의‘엑소더스’가 전개

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.

17일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 초반 3.2379%까

지 오르며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. 10년물 국

채 수익률 역시 완만하게 추가 상승하며 3.10% 선을 밟

은 뒤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. 수년간 상징적인 저

항선이었던 3.0% 선이 바닥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

이다.

이에 따라 주식 투자자들은 커다란 긴장감을 드러내

고 있다. 뉴욕증시가 지난 해 수 십 차례의 사상 최고치 

랠리를 펼쳤던 과정에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했던 핵심 

지난달 미국의 주택착공 건수가 감소했다. 풍부한 주

택 수요에도 건축자재 비용이 상승하고 노동력 부족 현

상이 지속하면서 주택착공이 제한되는 모양새다. 

미 상무부는 16일 4월 신규 주택착공 건수가 연간 환

산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3.7% 감소한 128만7,000건이

라고 밝혔다. 이는 금융시장 전문가 전망치 131만 건을 

밑도는 수치다. 3월 주택착공 건수는 131만9,000건에서 

133만6,000건으로 수정됐다. 

단독 주택 착공 건수는 4월 중 0.1% 증가한 89만4,000

건으로 집계됐다. 단독 주택 착공은 지난해 11월 10여 

년간 최대치인 94만8,000건을 기록한 후 모멘텀을 잃은 

분위기다. 다세대주택 착공 건수는 11.3% 급감하며 전

체 주택착공 건수 감소를 이끌었다. 

논리 가운데 하나가 저금리였기 때문이다. 여기에 최근 

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무역 마찰로 인한 기업 수익성 둔

화 위험을 감안할 때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

무게가 실리고 있다.

푸르덴셜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 전략가는“주식

보다 단기물 채권과 현금성 자산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

고 있고, 본격적인 자금 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찾아올 

것”이라고 말했다.

실제로 지난 1월 2년물에 이어 최근 3개월물 국채 수

익률이 S&P500 기업의 배당 수익률을 상회, 금융시장

의 본격적인 판도변화를 예고했다.

이날 크레디트 스위스(CS)는 투자 보고서를 통해 10년 

만기 국채 수익률이 3.5%까지 오를 경우 주식시장에 패

닉 매도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.

4월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1.8% 감소한 135만2,000

건이었다. 단독주택 건축허가 건수는 0.9% 증가한 85

만9,000건이었다. 

한편 탄탄한 수요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주택건축업

체들의 신뢰도가 올들어 처음 상승세를 보였다. 

전미주택건설업협회(NAHB)는 15일 5월 주택시장지

수가 7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 이는 4월 수정치 68보

다 상향 조정된 수치로 1년 전 69보다도 1포인트 높다. 

NAHB의 주택시장지수는 50 이상이면 경기 낙관을, 50 

미만이면 경기 비관을 나타낸다. 

전문가들은 일자리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공급 부

족으로 당분간 주택시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할 것

으로 기대했다.

월마트, 온라인 매출 
크게증가

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닷컴(Amazon.com)

에 맞서 온라인 영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월

마트의 온라인 매출이 지난 1분기 크게 증가

한 것으로 나타났다.

18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 월마트는 전날 분

기 실적 발표를 통해 1분기 디지털 매출이 전

년 대비 33% 증가했다고 밝혔다. 월마트의 온

라인 매출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50~60%

의 급증세를 보이다가 4분기 23%로 둔화했

지만 올해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. 월마트는 올

해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40%가량 성장할 

것으로 기대한다. 

더글러스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(CEO)

는“우리는 보다 빠르고 더욱 디지털화 하도

록 변화하고 있으며 경영 포트폴리오를 미래

를 위해 재구성하고 있다.”고 설명했다.

월마트는 온라인 유통부문을 강화하기 위

해 패션 스타트업인 모드클로스(ModCloth)

와 보노보스(Bonobos), 무스조(Moosejaw)와 

가구 쇼핑몰 헤이니들(Hayneedle)을 인수하

고 패션 체인인 로드앤테일러(Lord & Taylor)

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다.

월마트의 배송 및 픽업(pickup) 서비스 확대

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. 월마트는 

미국 내 4,760개 점포 중 1,400개 지점에서 온

라인 식료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말

까지 미국인 40%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

을 것이라고 설명했다.

1분기 월마트의 매출액은 1226억9,000만 

달러로 금융시장 기대치 1,205억1,000만 달

러를 웃돌았으며 조정 주당 수익 역시 1.14달

러로 시장 전망치 1.12달러보다 높았다.


